
히로가와라 

 

삼림벌목 거점에서 등산 거점으로  

 

히로가와라는 주위 산들에 큰 노목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에도시대(1603-

1867)에는 삼림 벌목을 위한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벌목된 나무들은 노로가와 

아래로 떠내려가기 시작하여 하야카와로 들어갔다 후지카와강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시즈오카 바다에 도착합니다. 히로가와라의 재목은 1834 년에 도쿄(당시 에도라고 

불림) 쇼군의 성이었던 에도성의 건물 수선에 사용될 정도로 뛰어난 품질을 

자랑했습니다. 현대에는 히로가와라는 기타다케산 등산을 위한 등산 입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히로가와라는 기타다케산 정상에서 약 1,643m 아래 높이의 해발 

1,550m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타다케산의 특징인 삼림 경관을 등산 도중에 잠깐 보는 것이 아닌 더 가까운 

곳에서 여유롭게 바라보고 싶을 때는 버스 로터리 옆 강을 지나서 건너편 기슭의 

히로가와라 공원을 한바퀴 도는 루트도 추천합니다. 히로가와라는 산지대 정상 

부근에 있기 때문에 공원에는 닛코 전나무 등의 침엽수와 계수나무, 너도밤나무 

등의 낙엽수가 함께 자라면서 특히 가을에는 선명한 색의 대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슴으로 인한 피해에 관해 알고 있다면, 나무 밑둥이 짧게 패이거나 

사슴이 뿔을 문질러서 나무껍질이 벗겨져 있는 나무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